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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마가복음 서른일곱 번째 말씀」

당연의�세계에서�나오라

Come�out�of�a�world�without�gratitude

마가복음�10장�46-52절

46.�그들이�여리고에�이르렀더니�예수께서�제자들과�허다한�무리와�함께�여리고에서�나가실�때에�

디매오의�아들인�맹인�거지�바디매오가�길�가에�앉았다가

47.�나사렛�예수시란�말을�듣고�소리�질러�이르되�다윗의�자손�예수여�나를�불쌍히�여기소서�하거늘

48.�많은�사람이�꾸짖어�잠잠하라�하되�그가�더욱�크게�소리�질러�이르되�다윗의�자손이여�나를�불쌍히�

여기소서�하는지라

49.�예수께서�머물러�서서�그를�부르라�하시니�그들이�그�맹인을�부르며�이르되�안심하고�일어나라�

그가�너를�부르신다�하매

50.�맹인이�겉옷을�내버리고�뛰어�일어나�예수께�나아오거늘

51.�예수께서�말씀하여�이르시되�네게�무엇을�하여�주기를�원하느냐�맹인이�이르되�선생님이여�보기를�

원하나이다

52.�예수께서�이르시되�가라�네�믿음이�너를�구원하였느니라�하시니�그가�곧�보게�되어�예수를�길에서�

따르니라

1.�“당연한�것이�당연한�것이�아니다.”�다음�예를�함께�보며,�이야기를�나눠봅시다.

현존하는 최고의 축구선수로 불리는 ‘메시 Merci’의 연봉이 2020-2021년에 1억 4
천만달러(한화 1,900억원)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지금 그가 누리는 부와 명예를 
그의 ‘능력’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? 그가 만약 축구가 흥행하지 않았던 100년 전
에 지금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면 과연 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?

2.�당연의�세계가�있고�은혜의�세계가�있습니다.

누군가에게는�어리고�철없을�때�부모님이�아침마다�해주시는�밥이�당연했던�시절이�

있었을�것입니다.�그러나�그것이�당연한�것이�아니라�은혜였다는�것을�나중에�알게�

됩니다.�여러분에게�당연한�것이�은혜였다는�것을�깨닫게�된�대상이�있나요?�함께�

생각해보고�나눠봅시다.

3.�‘당연의�눈’으로�오늘�말씀을�보면�은혜가�되지�않습니다.�바디매오에게는�어떨지�

모르지만�시력을�회복시키는�기적이�필요하지�않기�때문입니다.�생각을�바꾸어�‘은

혜의�눈’으로�오늘�본문을�묵상해�보고�무엇이�은혜로�다가왔는지�느껴지는�바가�있

다면�함께�나눠봅시다.

4.�바디매오와�우리는�사실�공통점이�많습니다.�예수님에�대한�이야기를�수없이�많이�

들었지만�사실�보지는�못했습니다.�그럼에도�그는�무엇이�있었는지�52절을�읽고�이

야기해봅시다.



5.�47절에�바디매오는�‘듣고�소리�질러�이르되’라고�했습니다.�보지�못했지만�들을�수�

있었고�소리�지를�수�있었습니다.�우리는�많은�경우에�나에게�없는�것에�집중하거나�

집착합니다.�나에게�주시지�않은�것이�있을�수�있지만,�동시에�나에게��주신�것이�있

습니다.�여러분에게�주시지�않은�것은�무엇이고,�또한�주신�것은�무엇인지,�그리고�

나는�어떤�것에�집중하며�사는지,�앞으로�어떻게�하는�것이�좋을지�말씀에�비추어�

묵상해봅시다.


